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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중국어 회화서의 역사를 보면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까지 주요 교

재로 채택되었던   ㆍ  를 필두로 조선 후기의   에 이

르기까지, 끊임없이 시대의 흐름에 따른 백화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되거나 

새로이 편찬되면서 발전해 왔다. 현재 이 회화서들은 중국어, 우리말, 사회문

화 등 제분야의 연구에서 중요한 문헌자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시기인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중국어 학습서들에 대해서는 자료 발굴 및 

관련 연구가 이제야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조선시대의 사

역원과 같이 전문적인 역학기관에서 편찬한 자료들과 달리, 일제강점기에는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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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민간 출판사에서 발행하고, 또한 현재 각각의 소장처가 달라 한데 

모여지기 힘든 환경적인 요인도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이 시기의 

중국어 회화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구한다면, 중국어 발전의 흐름뿐

만 아니라 당시의 시대상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좋은 연구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고에서는 최근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에서 펴낸  漢語會話書 1)에 

수록되어 있는 1910~30년대 9종의 구활자본 중국어 학습서에 대한 각각의 

서지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중국어 교재로서의 특징과 어휘를 중심으로 한 어

학적 특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1910~30년대 중국어 회화서

1910~30년대 총 9종의 구활자본 중국어 회화서를 년도 순으로 나열

하면   (1911),   (1913),   (1913),  

 (1915),   (1918),   (1921),   (1929),  

  (1934),   (1938)이다. 이 장에서는 각 회화서의 책 형태, 

소장처 및 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1  漢語獨學 

전체 1권 104면2)이며 크기는 18.3×13㎝이다. 44년(1911)에 

에서 이 나왔다.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에는 초판, (1916), 출판

년도 미상3) 등 총 3권이 소장되어 있으며, 초판과 달리 에서 삼판으

1) ㆍ (2009),   , . 

2) 초판은 총 104면이나, 1916년에 발행된 삼판본은 110면으로 되어 있다. 내용을 비교

해 보면, ｢ ｣ 부분이 초판보다 5쪽이 추가되어 증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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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행된 책에는 ‘ ’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이외에 에서 발

행된 것은 서울여대 도서관(1924)과 이화여대 도서관(연도 미상), 영남대 도

서관(1926) 등에 소장되어 있다.4) 

저자 은 중앙학림 국어교사를 하다가 1917년부터 24년까지 조선총독

부 서기를 지냈으며, 당대 전문번역가 중의 한 사람이었다.5) 그의 저서 중 어학

서를 보면, 이 책에 수록된   (1921, 1939)외에   (1922), 

  (1933) 등의 중국어 학습서와   (1909)6),  

 (1928),   (1927) 등이 있다. 국어교사인 그가 이렇게 중국어 외에

도 한국어, 일어, 독일어까지 여러 종의 외국어 학습서를 만들었다는 점은 직접 

쓴 저서라기보다는 당시 일본에서 발행된 교재의 번역서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1914, 

1917, 1927),   (1928) 및 애정소설류인  의  (1953, 1968) 

등이 있으며, 모두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2.2  漢語指南 

전체 1권 317면으로 크기는 18.3×13㎝이며, 2년(1913)에 초판이 나왔

다. 7년에 발행된 책으로는 소장본7)이 있고, 12년(1923)에 

3) 이 책은 원 소장자가 겉표지를 새로 장정하였으며, 겉면에 ‘ ’이라 써 놓았다. 

내용은   과 같으며, 증보된 내용을 수록하고 있어 초판이 아님을 알 수 있

다. 총100면으로 뒤의 10면은 탈락되었다. 

4) 일본 의 장서 목록 중 “[ 1279] ∥ ∥

5 110p 18cm ポジマイクロあり”이 있어 일본에도 동일한 책

이 소장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정보를 제공해 주신 선생님

께 감사드린다. 

5) 허경진ㆍ표언복ㆍ유춘동(2009),  근대계몽기 조선의 이솝우화 , 보고사, 21쪽 참조. 

6)   제2부 제26책(1983)은 송헌석의   과    두 책

을 영인하여 수록하고 있다. 그중   에 대한 해설에 따르면   

(1905), 이솝우화를 번역한  의  ( , 1910, 1911) 등의 저서가 더 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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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출판된 것은 소장본8)외에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및 국립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책 서명 위에 ‘ ’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

으며, 저자는 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그의 다른 저서로는   이 

있으며, 소장본 및 서울시립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등이 있다. 

2.3  華語精選 

전체 1권 288면으로 크기는 18.8×12. 7㎝이며, 2년(1913)에 에

서 발행했다. 소장본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 있다. 책의 부제에 

‘ ’라고 되어 있는데 ‘ ’란 지금의 ‘ ’와 같은 개념의 표준 중국

어를 지칭하는 말이다. 

저자인 의 연보는 알 수 없지만, 이 책의 교열자와 그의 동창이 쓴 

서문을 통해 그가 어떻게 중국어를 공부했는지에 대해 대략이나마 알 수 있

다. 다음은 교열자 이 쓴 서문의 일부이다. 

　(전략) , , 。 , 

, , 。 , 

, , 。 ,  

 , , 。 , , 

, , , , 。(후략) 

(전략)나의 벗인 高군은 저작과 번역에 심혈을 기울였다. 연경에서 삼 

년간 머물며 문인 학자들과 매일같이 접하면서 북경 발음을 잘 익혀 한 

치의 틀림도 없었다. 또한 상해에도 몇 년간 체류하면서 방언과 토속적

7) 본고 연구의 관련 자료 중   ,   ,   ,   ,  

 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자에게 제공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8) 소장본인   은 두 권이 있는데, 그중 한 권은 판권지가 탈락되어 출판 

년도를 알 수 없으나 부제가 ‘ ’이 아닌 ‘ ’이라고만 되어 있어 초판본으로 

추정된다. 이 두 자료를 비롯하여   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자에게 

제공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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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말도 대략 이해할 수 있었으니, 그 총명함이 남다른 것을 이로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제  華語精選 이란 책을 엮어 세상에 내놓으며, 나

에게 서문과 교열을 부탁하였다. 여러 차례 읽어 보면서 그의 박학다식

함, 게다가 이 책은 간결하면서도 빠트린 것이 없으며, 쉬우면서도 소루

함이 없고, 항목별로 분류한 것이 더욱 탄복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상세

하고 정확하여 후학들의 교본이 되기에 충분하다. (후략)

의 인 은 위의 서문에서 고영완은 에

서 삼 년간 머물면서 문인, 학자들과 매일같이 접해 을 잘 배워 거의 

틀림이 없으며 상해에도 몇 년간 지내면서 방언도 대략 이해할 수 있어 똑똑

한 사람이라 평하고, 자신이 여러 차례 책을 보면서 저자의 해박한 중국어 지

식에 매우 감탄했으며, 중국어 학습자들의 교본이 되기에 충분한 책이라고 추

천하고 있다. 

아래는 그의 동창 이 쓴 서문의 일부이다. 

 (전략) , , , 。

, , , , 

。 , 。 ? 

, , , , 

。 ,   。

, , , 。(후략) 

(전략) 우리 동창들 중에 성은 씨요, 이름은 , 는 인 친

구가 있다. 본래 재주가 없고 발음도 둔하여 처음 중국말을 배울 때 한두 

마디 말도 더듬으며 제대로 읽지 못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관화를 

말하는데 있어 손꼽히는 사람 중의 하나이다. 이는 무슨 까닭이었을까? 

그는 북경에 세 차례 다녀왔고 십년 가까이 꾸준히 공부했는데, 지금까

지도 여전히 소리 내어 읽고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니, 뜻이 있는 자는 

결국 이루게 된다는 말은 그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금 그는 후학들을 위

해   이라는 책을 지었다. 이 책은 선인의 회화서 가운데 중요한 

것은 취하고 번잡한 것을 삭제하되, 반 이상은 자신이 엮어 낸 것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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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을 보면 의 은 저자의 동창으로서 저자에 대

해 보다 친근감 있게 소개하고 있다. 저자가 처음 중국어를 배울 때는 한두 

마디의 말도 더듬거리며 잘 못하더니 북경에 세 차례 다니면서 십여 년을 중

국어에 매진한 결과 손꼽히는 실력자가 되었으며, 또한 이 책은 기존의 

회화 학습서에서 좋은 내용을 엄선했고 반 이상의 내용은 저자가 직접 지었

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들의 서문을 통해 본 저자 은 중국어를 오랜 기간 학습하면서 실

력을 쌓아 중국어에 능통하게 되었으며, 책의 많은 부분을 저자가 직접 썼다

는 점은 학습서 편찬과 중국어 교학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 준

다. 

2.4  華語敎範 

전체 1권 180면으로 크기는 18.3×12.7㎝이다. 4년(1915)에 

에서 발행되었으며,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고려대 도서관 및 국립중앙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이 편저하고 중국인인 이 교열하였다. 저자의 저서로

는 이 책 외에 7년(1918) 에서 출판한   이 있으며 국

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저자에 대한 연보는 알 수 없으나, 대화 내용

에 성이 ‘ ’씨인 인물과 교열자 이 인사를 나누는 부분이 있다. 

? 이분은 뉘십닛가?

。녜, 우리 이올시다. 

? 뉘 이신가요?

。 예요. 

? 이분이 

이임?

。그럿소. 

。당신 우리 인 식키여 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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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인시요, 이분은 

이임다. 

, 。 는 오 듯잣와십이다. 

。 업십이다. 

(63~64쪽)

위의 회화문은 교열자 과 의 대화로, ‘ ’은 중국어 

선생으로 ‘ ’의 을 맡고 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 ’은 저자와 성은 같지만, 책의 속지에 쓰인 저자의 아호는 ‘ ’

인데 반해 내용 중의 인물은 아호가 ‘ ’이므로 저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닌 

듯하다. 

2.5  漢語大成 

전체 1권 159면으로 크기는 18.8×12.7㎝이다. 7년(1918)에 

에서 발행했으며, 현재 소장본이 유일본이다. 

저자는 , 편집자는 으로, 저자가 쓴 서문을 통해 저자의 출신

과 편찬 의도를 알 수 있다. 아래는 저자의 서문이다. 

, , , , 

。(중략) , , , , 

, 。 。 , , 

、 、 , 。(후략) 

예로부터 중국은 조선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왕래가 잦아 어학적 지

식을 넓히지 않을 수 없으나 두 나라는 일반 사람들이 국경을 넘는 것을 

서로 금지하였다. (중략) 최근 양국은 철로로 연결되어 상호 왕래하는 사

람이 많아져 어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 

독학으로 배울 생각을 갖게 되었다. 나는 이에 이 책을 편찬하여 겨울 내

내 강의하면서 가깝게 지내는 조선인과 협력해 대역, 석의, 주음을 하여 

양국 사람들이 한 번만 보고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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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중국 산동성의 사람으로, 중국과 한국은 국경이 인접해 왕래가 

잦아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일이 시급하여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으며, 중국

어회화 문장에 대한 번역, 설명, 주음은 한국의 지인과 함께 했다고 말하고 

있다. 

2.6  支那語集成 

전체 1권 371면이며, 크기는 22×15cm이다. 10년(1921)에 과 

에서 초판이 나왔다. 발행본은 소장본 외에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연세대 도서관, 영남대 도서관, 전남대 도서관 등에, 

발행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1934년, 1939년

에 에서 출판한 것이 각각 한국교육개발원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

되어 있다. 

저자는 위에서 언급한   의 저자인 이다. 

2.7  中國語自通 

전체 1권 104면으로 크기는 18.8×12.7㎝이다.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소장본은 에서 발행한 것으로 판권지를 비롯한 책의 뒷부분 일부가 

탈락되어 출판 년도를 알 수 없다.9)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통해 보면 

4년(1929)에 초판이 나왔으며 총 131면으로 되어 있다.10)

저자 에 관해서 알려진 바는 없으나, 그의 저서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에서 발행한   (1928)가 있다. 

9)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적어도 124쪽이 넘으나 선문대 소장본은 104쪽까지만 있다. 

10) 필자는 근래 표제는 다르나 이 책과 저자, 내용이 동일한 중국어 회화서를 발견하였

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보다 출판년도가 이른 1927년에 발행된 초판본으로, 서명

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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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滿洲語自通 

전체 1권 474면으로 크기는 17.5×9.5㎝이다. 에서 9년(1934)에 

이 발행되었으며,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에는 12년(1937)에 발

행한 이 소장되어 있다. 1938년 출판한 것은 국립중앙도서관, 건국대 상

허기념도서관, 부산외대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이 본고에서 살펴보는 다른 중국어 회화서와 비교했을 때, 특히 눈길

을 끄는 것은 바로 저자인 이다. 은 한글로 된 우리나

라 국어사전인  조선어사전 (1938)을 편찬한 국어학자로 국어사에 있어 중요

한 인물 중의 하나이다. 그의 저서를 보면 국어사전으로는  조선어사

전 (1938)외에  ( )  (1946),   (1952),  

 (1957, 1959),  한글  (1953, 1954, 1961, 1968),  우리말

 (1952, 1953, 1954, 1959),  우리말큰  (1957),  큰  (1957) 등

이 있다. 소설로는 탐정소설인  을 넘어서 (1944)가 있고 자전으로  

 (1947)이 있으며, 모두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일본이 “내선일체( )”라는 기치를 앞세워 민족 언어 말살 정책을 주

도하던 분위기 속에서 당시 배재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문세영은 일

본이 일본어를 국어로 하고 우리말을 ‘조선어’로 칭하고 비하시키는 것에 통

분을 감추지 못하고 생업이었던 교편까지 놓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들여 사전

을 편찬했다.11)

이렇게 국어사에 한 획을 긋는 업적을 남긴 이 중국어 회화서를 지

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사항이다. 본고에서는 그의 중국어 회화서로  

 과   를 소개했는데, 이외에도 1938년, 1941년에 에서 출판

된   이 각각 국립중앙도서관과 영남대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의 가장 큰 특징은 서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 ’ 학습서라

11) (1994),  의  , 석사학위 논

문. 13~14쪽, 5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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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저자가 말하는 ‘ ’는 지금 만주ㆍ퉁구스 어파에 속한 만주족

의 언어가 아닌, 당시 이 세워졌던 중국 동북지역에서 쓰는 산동방언계

통의 중국어를 뜻한다. 다른 책들이 표준 중국어 학습서인 것과 달리  

 은 동북지역 방언 학습서이다. 아래    저자의 ｢서언｣을 보면 

저작 의도와 이 책의 성격을 알 수 있다. 

물론 만주어로 말슴하면 그 계통이 두 가지가 있는대 하나는 북경 관

화이오 다른 하나는 산동 방언의 계통인 고로 실제 만주에서 사용하는 말

은 이상 두 가지의 계통이 정연하게 구별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북경 관

화는 현재 일부 계급에서만 사용하지마는 산동 방언의 계통은 널리 만주 

전체를 통하야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략) 그런고로 한어만 배워 가지고

는 실제 만주인과 직접 의사의 소통이 되지 못하는 점이 있고 설사 이쪽

에서는 북경 관화로 의사를 전할 수가 있을지라도 저쪽에서 하는 말은 알

아듣지 못하는 불편이 적이 않읍니다. 저자는 이에 느낀 바가 있어서 만

주 방면으로 출진ㅎ고저 하시는 유지의 직접 도움이 될가 하야 특히 이 

책을 편찬한 것입니다. 

산동은 우리나라와 매우 인접한 지역으로 경제, 무역 거래가 왕성하게 이

루어졌던 곳이다. 저자의 ｢서언｣을 통해 이 지역에서는 표준어보다는 그 지역

의 방언을 써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2.9  支那語大海 

전체 1권 313면이고 크기는 18.8×12.7㎝이다. 13년(1938)년에 

에서 초판이 나왔으며, 소장본 외에 광운대 중앙도서관, 영남대 도

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1941년 에서 발행된 책은 소장본 외

에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경상대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저자는 상술한   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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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10~30년대 중국어 회화서의 교재적 특징

3.1 체제 및 내용 

9종의 중국어 회화서는 모두 구활자본으로, 조선시대에 간행된 회화서와는 

완전히 다른 현대적인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주제별로 과를 나누어 

편성하였으며, 책마다 구성과 내용은 다르지만 발음 및 성조 학습, 단어, 짧은 

문장, 긴 문장으로 학습범위를 확대시켜 점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이는 지금의 중국어 회화서 체제와 비슷하며, 초급 학습자들이 부담 없이 

외국어 학습을 시작할 수 있게 하고 의사 전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점

차 수준을 높이는 방식을 취해 초중급자 교재로 적합하다. 

회화 소재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제인 인사, 나이, 가족, 식사, 의복, 매매, 

길 찾기, 학습, 진료, 우편, 교통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실제 바로 응용할 

수 있는 대화들을 다루고 있다. 

? 눠 이시오?

。 셩은 쟝가오. 

? 에 나이 몃이오?

。나는 되엿슴니. 

? 몃 분 아오가 게시오?

。나는 형님  분 잇슴니다. 

? 어느 도에 사르시오?

。나는 경기도셩에 사옵니다. (  8~9쪽)

각 회화서 구성 중 특색 있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은 백여 개

가 넘는 성어와 속담, 격언 등의 숙어를 별도로 모아 놓았으며, 장문을 많이 

수록하고 있는   ㆍ  의 경우 이솝우화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다른 회화서와 차별되는 소재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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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솝우화를 수용한 근대 서적은 1896년에 나온 12)에서 편찬한 개화기 

국어교과서  신정 심상소학 으로 알려져 있다.13) 아래는 그중 ‘욕심 많은 개’

를 주제로 한 ｢ ｣의 내용이다. 

。

, , 。

, 。 , , 

。

한 마리 개가 잇셔셔  덩어리 고기를 물고 로 건너다가 다리 아

래를 보니   마리 가 고기를 물엇슴니다. 져 다리 우에 가 이 

야  져 고기를 먹고 야 곳  소를 짓다가 입에 고

기를 져 러졋슴니다. 다시 다리 아를 보니 져 고기도 업셔졋슴니다. 

일어 말이 다만 짐생만 두고  말이 아니라. 곳 사이라도  

이 잇스면 일뎡코 이러 일이 잇슴니다. (  231~232쪽)

19세기 후반 서구문명의 유입과 함께 유행하기 시작된 이솝우화는 지금도 

외국어 학습을 재미있게 하도록 하는데 선택되는 소재 중의 하나이다. 

  은 ｢ ｣ㆍ｢ ｣에서 백오십여 개에 달하는 동사, 

형용사 어휘에 대한 각각의 용례를 보여 주었다. 아래는 ｢ ｣ 중 한 

부분이다. 

얌젼다

, , , , 

, 。

(57) 한 쳐녀가 악가 이로 지는데 뉘 집 쟈녀인지 아지 못되 우 

얌젼고 치쟝도 잘엿스니 내일 아지 못게라 어늬 유복 사이 이러

 안를 취고. (  183쪽) 

12) 조선 후기 의정부 아래에 둔 중앙행정관서 8부의 하나로, 교육행정을 관장하였다. 

1895년(고종 32년) 학무아문( )을 개칭한 것이며, 1910년에 폐지되었다. 

13) 김태준(1981), ｢이솝우화의 수용과 개화기 교과서｣,   , 일지사, 10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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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은 품사별 활용 용례를 통해 문법적 이해에 중점

을 두었으며, 그중   은 보다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덧붙였

다. 동사를 예를 들면, 자동사ㆍ타동사ㆍ수동사ㆍ피동사로 나누어 용례를 제

시하고 동사의 시제, 중첩, 정반의문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아래는 동

사 시제에 대한 설명의 한 부분이다. 

( ) [라] ( 와 의 를 하고 , 의 를 

.)

。온다, 왓다. 

。간다, 갓다. 

。산다, 삿다. 

。나간다, 나갓다. 

。비가 온다, 비가 왓다. 

。진다, 졋다. ( )

。이긘다, 이긔엿다. ( ) (  96쪽)

  은 다른 교재에는 없는 를 포함한 , , 

등의 수량표기 및 셈법에 대한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해 놓은 점

이 특이하다. 

1、 。︳나은 일노로 ︳

2、 , , 。∥두흘은 두 길로 나은 길고 나은 

게 ∥

3、 。 셋은 세 길로 

4、 。 넷은 이가치 

5、 。8 다섯은 호로와 방불게 닮음 8

6、 。┴ 여셧은 나을 움

7、 。  칠은 일괴에 가로 나을 가함

8、 。  팔은 일괴에 가로 두흐를 가함

9、 。  구는 한에 문와 가치 달멋슴

10、 , 。○ 영 수 노리 공을 한나  

외국법과 가흠 (  83~84쪽)



142 韓中言語文化硏究 第22輯
ㆍ

3.2 발음 및 성조 표기 양상

중국어 학습에서 발음과 성조는 매우 중요하다. 지금은 시청각 자료를 통

한 학습이 발달되어 있지만, 이 시기에는 교사나 교재를 통해서만 발음이나 

성조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교재에서 이와 같은 요구를 충족해 주어야 했을 

것이다. 먼저 9종 회화서들의 발음, 성조 표기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모든 글자에 발음과 성조를 표기한 교재:   

‣ 일부 어휘나 문장에 발음과 성조를 표기한 교재:   

‣ 모든 글자에 발음만 표기한 교재:   ,   ,   , 

  ,   

‣ 일부 어휘나 내용에 발음만 표기한 교재:   ,   

각 회화서들은 대체적으로 발음은 표기하고 있으나, 성조는 표기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중국어 학습에 있어 성조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성조 표기

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이 교재들의 취약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1) 발음

발음의 경우 9종의 회화서들 모두 공통적으로 중국어 문장 우측에 한글 자

모로 표기하였다. 그중   과   만이 한글 주음 외에 중

국어 회화문 좌측에 일본 가나문자로도 주음한 것이 특징적이며, 번역문 역시 

우리글과 일어로 해 놓았다. 각 책들의 한글 주음 형태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워라싼쒜 (  9쪽)

(2) 伱 。늬커이츼 (  62쪽)

(3) ? 진얼톈치즘마양 (  70쪽)

(4) ? 늰라14) (  9쪽)

(5) 。워애츼중궈 (  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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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워넨궈거듸쓔 (  118쪽)

(7) , 。워메궁늬먼지바 ( 

 74쪽)

(8) 。톈이량치래 (  20쪽)

(9) ? 긴얼리빼기 (  52쪽)

(9)는   의 특성에 맞게 동북지역의 방언 발음을 표기하고 있으

며, (1~8)은 표준 어음을 표기한 것이다. 각 회화서마다 저자의 방식대로 발

음을 표기해 일관적인 규칙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형

태를 보이고 있다. 

한글 자모의 음가만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발음의 경우, 자모끼리 조합하는 

방식을 취했다. (1~8)의 주음을 보면, 성모의 경우 (2, 4)의 순치음 ‘ᅄ[f]’, (5, 

7)의 설첨전음 ‘ᅉ[c]’, ‘ᅈ[z]’, (1, 6)의 설첨후음 ‘ᅅ[sh]’ 등은 ‘ㅇ’과 다른 

자음을 결합해 표기했다. 복운모, 결합 운모의 경우도 (1) ‘ᅶ[ao]’, (7) ‘ᅾ

[ou]’, (8) ‘ᆛ[iu]’ 등과 같이 모음끼리 조합해, 원래의 한글 자모에는 없는 글

자를 만들어 표기했음을 볼 수 있다. 

2) 성조

성조 표기는 방점으로 했으며, 상술했듯이   ,   에서만 

보인다.   에서는 각 성조의 방점 위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상세하

게 설명하고 있다. 

은 의 오 은 의 며 은 

의 오 은 의 니 건

ﾟ 마― ｡ 마 ﾟ 마 ｡ 마

와 히 는 이니 이 고 는 이니 이 

14) ‘ ’에 대해서는 발음이 표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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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는 이니 이 고 는 이니 이 니라 에 

□으로써 를 노라 (  4~5쪽)

현재 대부분의 중국어 교재에서도 성조 설명을 시작할 때, 대표적인 예로 

(mā), (má), (mǎ), (mà)를 드는데 이 책에서도 같은 예를 들었다. 위에

서 설명된 바와 같이 (1성)은 글자의 왼쪽 하단, (2성)은 왼쪽 상단, 

(3성) 오른쪽 상단, (4성)은 오른쪽 하단에 방점을 표기해 성조를 구

분했다. 

3.3 시대적 사회문화상 반영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언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정치ㆍ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언어 외적인 지식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화교

재는 어학학습 외에도 사회문화의 변화를 반영하여 실제 현실에 맞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각 회화서에는 이러한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

는 내용들이 많이 보이고 있으며, 이 시기에 맞는 회화 교재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다. 

1910~30년대는 역사적으로 일제강점기이자 문화적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

들이고 있는 근현대 문화의 과도기적인 시기이다. 일제강점기의 영향을 보이

는 어휘나 내용이 적지 않은데, 아래는 그중 ‘천장절’을 주제로 한 회화 내용

이다. 

。오날 밧게는 집마다 국긔를 다럿구

려. 

, , 。그럿소. 오날은 인 

이올시다. 

? 텬장졀은 무슨 츅일이오닛가?

, 。 으로는 인 

의 이올시다. (  37~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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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1932년 을 세운 뒤에 나온   ,   에는 

만주국의 행정기관 명칭까지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회화 내용 중에는 

의 국기 모양에 관해 일본 국기와 함께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 당신은 이 기를 어느 나라 것으로 보십니까?

。만주국 것입니다. 

? 이 기는 몇 가지 빛에 나뉘어 있습니까?

。다섯 가지 빛에 나뉘어 있습니다. 

? 그 오색은 무슨 빛인가요?

、 、 、 、 。곧 황, 적, 남, 백, 흑들의 빛입니다. 

? 일본기는 어떠합니까. 

, 。가운데의 둥근 것은 붉고, 그 밧쪽은 모두 

흽니다. (  21~22쪽)

문화상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어휘나 회화 내용들은 매우 많다. 복식, 음

식, 주거, 운송 수단 등에서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현대 문물을 수용한 모습

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그중 당시의 운송 수단을 보여주는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15)

(10) ? 로형 거 탈 쥴 아르시오?

(11) 。동차 한 가 왓슴니다. 

(12) , 。삼판이 왓스니 에 오르시오. 

(13) 。마차로 가려고 니다. 

(14) ? 로형이 말 탈 쥴 아시오?

(15) ? 수레 한  셰 엇지 못겟슴닛가?

(16) ? 급는 멧 시에 남닛가?

(17) ? 로형 병션을 못 만낫소?

(18) ? 로형 경긔구를 보앗소?

(19) 。비션도 보앗쇼. 

15) 다른 회화서에도 이와 관련된 용례는 있지만,  ㆍ  에는 당시의 교

통수단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 대표 예문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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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드르니 그 윤션이 좌초가 되엿다구려. 

(  65~68쪽)

(10~20)를 보면 마차, 말, 수레 등 근대의 주요 운송수단들과 개화기를 전

후로 유입된 자전거, 자동차, 기차, 기선 등의 현대적 교통수단이 회화 내용 

속에 모두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편찬되었던 역학서에도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듯이, 

1910~30년대의 중국어 회화서의 내용들은 일본의 제국주의 영향 하에 있었

던 상황과 함께 서구화되고 있는 사회문화상을 담고 있다. 

4. 1910~30년대 중국어 회화서의 어학적 특징

4.1 중국어 어휘 특징

1910~30년대는 중국에 있어 청말에서 민국으로 교체되는 현대 중국이 성

립되기 이전의 시대이며, 중국어 역시 근대 중국어에서 발전된 초기 현대 중

국어의 시기에 해당하므로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중국어’의 호칭에서부터 여러 어휘들에 나타난다.16) 

첫째, 각 회화서들의 표제를 보면 표준 중국어를 ‘ ’, ‘ ’, ‘ ’17), ‘

’ 등으로 부르고, 동북지역 방언은 ‘ ’라 했다. 이외에 중국어 회화문과 

번역문 중에서도 표준 중국어와 동북지역 방언을 지칭하는 표현이 다양하다. 

16) 이 장에서는 9종 회화서에 나타나는 어휘 특징을 분류하고, 그에 해당하는 일부 어휘

들을 선별해 설명하고자 한다. 

17) ‘ ’의 ‘ ’는 불경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인도어인 ‘chini( )’를 음역한 

것으로, 중국 한족을 높이는 말로써 통용되었다. 당시 일본에서 중국을 ‘ ’라고 호

칭했던 것을 청조 만주족의 통치에 저항하던 한족들이 차용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

’는 곧 한족들의 말인 ‘ ’를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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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이 를 실 줄 아심닛가? (  69쪽)

(22) 。 컨 당신은 나의게 를 가리쳐 주시오. 

(  67쪽)

(23) , , 。가  온 지

가 동안이 지나되 말 줄 모루니 참 북그럽슴니다. ( 

 118쪽)

(24) ? 다신 즁국말를 아심닛가? (  92쪽) 

(25) , , 。듕국말은 아라듯

기 어려우니 각쳐에 각쳐 방언이 잇스되 다만 관화가 통이다. 

(  145쪽)

(26) , 。듣자하니 당신이 중

국어를 제법 체계적으로 배웠다고 하더군요.18) (  247쪽)

(27) , 。말을 드르니 당신

의 쳥국말은 지금 혼 것이 우 좀 규모가 잇다 는구려。( 

 314쪽)

(28) 。져도 쳥어를 다. (  103쪽)

(29) , ? 형님 당신의 한어는 무슨 겨를에 

호신 것이오? (  316쪽)

(30) 。우리가 파는 것은 다 중국서 통일한 

국어입니다. (  285쪽)

(31) ? 당신은 한어를 할 줄 아십니까? (  29

쪽)

(21~31)을 보면 지금은 ‘ ’로 불리는 표준 중국어에 대해 ‘ ’, ‘

’, ‘ ’, ‘ ’, ‘ ’, ‘ ’로 표현하고 있고, 번역문에서는 ‘ ’, 

‘관화ㆍ ’, ‘한어ㆍ ’, ‘즁(듕)국말’, ‘쳥어’, ‘쳥국말’, ‘국어’ 로 호칭했음

을 알 수 있다. (26, 27)의 예문은 문장이 서로 같으나, 1913년에 발행된 회화

서의 예문인 (26)의 ‘ ’가 1921년 회화서의 예문인 (27)에는 ‘ ’로 

쓰여 있다. 이는 저자가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이 어휘만 교체한 것으로 보

인다. 

회화서의 저작 시기는 민국 시기에 해당하지만, 표준어의 뜻으로 (30)의 

18) 원문에 번역문이 없어, 필자가 별도로 의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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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는 아직 명ㆍ청대의 표준어를 지칭하는 ‘ ’ 또는 ‘ ’란 명칭

이 더 많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19) 이외에 번역문에서 보이는 ‘청나라 

말’의 뜻인 (27, 28) ‘쳥국말 /쳥어’의 표현은 아직 청나라를 중국으로 여기고 

있는 당시의 사고가 배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2) , 

, ? 만쥬말은 우리의 뎨일 요긴 일이오. 곳 한

인들의 각 쳐의 시골말과 모양 갓흐니 몰나셔 될 것이오닛가? 

(  311쪽)

(33) 。만주어로 말슴하시오. (  201쪽)

(32, 33)에 쓰인 ‘ ’는 현재 우리가 말하는 ‘만주어’가 아닌 중국 동북

지역의 방언을 말하며, 번역문에서는 ‘만쥬말’, ‘만주어’로 대역되었다. 

둘째, 각 회화서에 보이는 일부 의문사와 어기사의 쓰임은 현대 표준 중국

어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 ’를 들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어법 기능이 다른 지시 대명사 ‘ ’와 의문사 ‘ ’를 모두 ‘ ’로 쓰고 있다.20) 

‘ [ ]’ :

。져것은 아문의 사졍이오. (   5쪽)

? 저것은 연필인가요? (   11쪽)

‘ [ ]’ :

? 로형이 읏던 의복을 입으시오? (   6쪽)

? 당신은 이 기를 어느 나라 것으로 보십니까? 

(   21쪽)

19) 의 공통어를 살펴보면 왕조가 바뀌면서 그 명칭도 달리 불렸다. 시대에는 

‘ ’, 에는 ‘ ’, 에 ‘ ’로 부르기 시작해 까지 쓰였다. 1911년 

이후에 잠시 ‘ ’로 불리다가 지금의 이 건립되면서 ‘ ’로 

정식 명명되었다. ( ㆍ (2006),   , , 4~5쪽 참조)

20) ｢4.1 중국어 어휘 특징｣의 용례는 9종 회화서 중 출판년도가 가장 이른   

(1911)과 가장 늦은   (1938)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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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사의 경우, 의문 어기를 나타내는 ‘ ’가 ‘ ’와 함께 보이고 있다. 둘의 

사용 양상을 보면, 1910~20년대의 자료까지는 의문조사로서의 ‘ ’의 쓰임은 

보이지 않아 ‘ ’의 사용이 우세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30년대의 자료에

서는 ‘ ’, ‘ ’ 모두 보이며, ‘ ’가 주로 쓰였지만 ‘ ’의 사용도 적지 않다.21)

‘ [ ]’ :

? 로형 담 잡숩기 질기심닛가? (   8쪽)

? 저이는 지나 사람인가요? (   16쪽)

‘ ’ :

? 밥값까지도 다 세음에 들었소? (   136

쪽)

? 이것은 일본 목욕탕인가요? (   161쪽)

‘ ’는 지금 동사로 쓰이지만, 이 시기 회화서에서는 주로 제안, 권유, 명령, 

추측 등을 나타내는 어기사로 쓰였다. 현대 표준 중국어에서 이와 같은 어기

사로 사용하는 ‘ ’는 보이지 않는다. 

‘ [ ]’ : 

‣제안 /권유

? 。읏덧소? 로형게 도소쥬  잔 드리겟소. 

(  29쪽)

。우리 가치 갑시다. (  28쪽)

‣명령

。셰슈물 오시오. (  51쪽)

! 어서 일어나시요! (  20쪽)

21) 중국어의 의문을 나타내는 어기사 ‘ ’의 발전과정을 보면 ‘ , , , , , , ’ 

등의 여러 형태로 쓰였다. 그중 ‘ ’는 이후에 가장 많이 보이는 표기이며, 

중기 이후에 ‘ ’의 사용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 ㆍ (2005),  

 , , 276~277쪽 참조) 



150 韓中言語文化硏究 第22輯
ㆍ

‣추측

! 。그러치 안소. 에 로형

의  우 진보셧겟지오. (  40쪽)

。대략 매인에 삼백 원 내외는 들걸요. 

(  78쪽)

셋째, 근현대 어휘의 과도기적인 사용 양상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시간

명사인 ‘ ( )ㆍ ( )ㆍ ( )ㆍ ( )’는 각 회화서들에서 현대 중국

어의 ‘ ㆍ ㆍ ㆍ ’과 함께 혼용되었다. 그중 ‘ / ’의 용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 

‘ ’ :

, 。어졔  올니는데 나도 져긔 가셔 

하로 안졋셧소. (  67쪽)

? 엊저녁에 노형은 방에서 이불을 벗고 

주무시지 아니하셨습니까?(  81쪽)

‘ ’ :

。나는 어졔 도라왓소. (  14쪽)

, ? 일어나셨습니까? 엊저녁에는 추우시지

나 아니하셨습니까? (  182쪽)

‘언제’의 뜻을 가진 의문 대명사인 ‘ ( / ), ’ 역시 현대 

중국어의 ‘ ( )’와 함께 혼용되고 있다. 

‘ ( / )’:

? 로형 언졔 가시려 오?(   13쪽)

? 노형은 언제 여기 오셨소?(  50쪽)

‘ ( )’: 

? 지금 무슨 시오?(   5쪽)

? 노형은 언제 졸업이시요?(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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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  ’, ‘  ’, ‘  ’, ‘  ’ 등과 같은 

어휘들은 신문화의 영향으로 근현대 문물 또는 호칭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넷째, 각 회화서에는 현대 표준 중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근대 중국어 어휘 

및 북경방언 등 방언 색채가 짙은 어휘들이 적지 않게 보인다. 일부 예를 들

어보면 아래와 같다.22)

ㆍ (당신, ) / (그분, ) / (새벽녘, ) / (아침, 

) / (정오, ) / (매일, ) / (남자, ) / (여자, 

) / (점심밥, ) / (비누, ) / (뱀, ) / (결정하 , 

) / (당직하 , ) / ( ) (닭, ) / (연계, ) / ( )

ㆍ (계란, ) / (무릎, ) / (유방, ) /

䠷 (키 큰 사람, ) / (엉덩이, ) / (까마귀, 

) / (자신, ) / (며칠, ) / (얼마, ) /  (정도

의 심화,  ) / (완료ㆍ허가, ㆍ ) / (더럽 , ) / ㆍ

ㆍ (매우, ) / (아무튼, ) / ㆍ (원래ㆍ당연히, ㆍ

) / (완전히ㆍ전혀, ㆍ ) / ( ) (일찌감치, ) / ㆍ

(별안간, ) / (모두, ) / ㆍ ( 부터, )

 

위에 열거한 어휘 중 ‘ ( ) / ( ) / ’은 현대 중국어의 ‘ ’, ‘ ’와 

같은 인칭대명사로, 북방방언에서 ‘ / / + ( )’은 존칭을 나타내는 2

인칭, 3인칭 대명사로 쓰인다.23) 여기에 쓰인 ‘ ’에 대해   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34) ? 로형의 타신 것이 우리 이 곳의 말이 

아니오닛가 ( 는 이니 는 ) (170쪽)

(34)에서 “ 은 단어의 여음으로 의미는 없다.”고 풀이해 놓고 있는데, 이

22) 어휘 나열은 ‘원문의 어휘(현재 우리말, 현재 중국어)’의 순으로 한다. 

23) (1995), ｢ の ｣,  ㆍ  , 248~24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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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 ’은 현대의 중국어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소이다. 1910~30

년대 회화서에는 ‘ / ’에 ‘ ’외에도 ‘ ’가 결합된 2인칭 대명사가 쓰였으며, 

3인칭 대명사는   에서만 한 차례 ‘ ’이 쓰인 용례를 볼 수 있다. 

‘ ’ :

? 눠[뉘] 이시오? (  8쪽)

? 로형은 어듸 갓다 오시오?(   103쪽)

, 。고맙습니다. 덕택으로 다 잘 있습니다. ( 

  54쪽)

, ? 그 우 둇소. 그분 거긔가 이 무슨 

요?(  177쪽)

‘ ’ :

, ? 고마옵십이다. 잇가?(  135쪽) 

。 을 슈고식킴니다그려. (  279쪽)

위의 용례를 보면 ‘ / ’는 인칭대명사 뒤에서 존칭을 표하는 접미사와 같

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호 치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각 글자의 본

의나 원래의 어법적 기능과는 관계없음을 말해 주며, (34)의 설명처럼 단지 

음을 표기하기 위해 차용한 음차자로 볼 수 있다. 

부사로 사용된 ‘ ’ 역시 현대 표준 중국어에 없는 북경방언 특유의 어휘로, 

‘ / [전혀 /완전히]’과 같은 뜻으로 쓰였다.   에서는 부사로 

별도 분류하여 용례를 제시하고 있다. 

‘ ’ :

。지금은 아 저녁이 우 션션오. ( 

 35쪽)

。난 과시 어 나가지 안엇소. (  20쪽)

, ?이 람은 내가 긔억지 못겟다 이 

무슨 장를 든 이냐 (  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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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30년대는 북경관화가 지금의 ‘보통화’처럼 표준어로 통용되었던 시

기이다. 따라서 북경관화를 표준어로 표방한 중국어 회화서들에서 이러한 어

휘 사용의 양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근대 중국어의 흔적이 남아 있는 현

대 중국어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면이라 할 수 있다. 

4.2 우리말 표기 및 어휘 특징

본고에서 살펴본 9종의 회화서들 중   24)을 제외한 다른 회화서들

은 모두 중국어 어휘와 문장에 우리말로 대역하였다. 저작 년도가 1910~30

년대이므로 각각의 번역문들을 통해 표기 및 어휘 사용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한글 표기의 변화를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ㆍ(아래아)’의 사용 여부이다. 

1920년대의   (1929)까지는 ‘ㆍ’의 표기가 보이지만, 1930년대의 

  (1934)부터는 쓰이지 않았다. 

어두 자음군의 된소리를 표기한 초성 병서자의 표기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

이고 있다.   (1929)까지는 ‘ㅅ’계열의 합용병서 ‘ㅺ, ㅼ, ㅽ, ㅾ’이 

각자병서 ‘ㄲ, ㅆ, ㅉ’과 함께 쓰였으며, ‘ㄸ, ㅃ’ 표기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1934)부터는 합용병서 표기는 보이지 않고 ‘ㄲ, ㄸ, ㅃ, ㅆ, ㅉ’

의 각자병서만 쓰였다. 아래는   (1929),   (1934) 두 회

화서의 예문이다. 

, . 두터운 것은 업쇼 곳 이 한 가지 이외다. 

(  17쪽)

. 그것은 글자 수를 라 게산하오. ( 

 42쪽)

? 무엇을 그리 바쁘게 가십니까? (  26쪽)

。차를 딸아다 주게. (  51쪽)

24)   의 ｢ ｣편에는 중국어 회화문만 있고 번역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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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신문물과 관련된 차용어들이 적

지 않게 쓰인 것이다. 아래에 일부 어휘를 예로 들어 본다. 

‣ 영어ㆍ일어 차용어:25)

나무ㆍ나무네( , 레몬에이드)26)/덴뿌라( , 덴푸라ㆍ튀김) 

/람푸( , 램프) /다ㆍ뻐터( , 버터) /치스( , 치즈) /팡( , 

빵) /쿡( , 주방장) /이ㆍ뽀이( , 종업원) /쨈( , 잼) /오

또밀( , 오트밀) /아이스크림( , 아이스크림) /사이다( , 

사이다) /비스켙( , 과자) /위스키( , 위스키)/오토빠이( , 

오토바이) /뻐스( , 버스) /코스모스( , 코스모스) /빠나

나( , 바나나) /하모니카( , 하모니카) /꼴푸( , 골프) /빠스

켙뽈( , 농구) /리레( , 릴레이) /뽀트레스( , 보트 경주) /삘

리아드( , 당구) /트럼푸( , 트럼프) /따리야( , 달리아) 

/하이칼라( , 서양식) /바요링( , 바이올린) /뿌랫토홈( , 플

랫폼)

‣ 중국어 직접 차용어: 

쉐쟈( , 장화) /가피ㆍ가피ㆍ가피차( , 커피) /빼간얼( , 

배갈ㆍ고량주) /자장면( , 자장면) /기쓰( , 가늘게 저민 

닭고기를 기름에 볶은 요리) /완쯔( , 기름에 튀긴 고기 완자) 

/란편( , 죽순을 기름에 볶은 요리) /훙갸( , 대

구찜) /폔얼( , 생선회) /긴( , 전복과 생선으로 

끓인 국) /( , 산사탕) /메쳰빼꿔( , 꿀에 졸인 은행)

‣ 중국어 간접 차용어:

지나( , 중국) /양등( , 램프) / ( , 가스등)/ 미국( , 

미국) /법국( , 프랑스) /덕국( , 독일) /자래슈( , 수돗물) /

삼편쥬( , 샴페인) /아라사( , 러시아) /토이기( , 터키) /

백이의( , 벨기에) /상항( , 샌프란시스코) /호렬자( , 콜

레라)

25) 어휘 나열은 “원문의 우리글(원문의 대역 중국어, 현재 우리말)”의 순으로 한다. 

26) 일어의 ‘ラムネ’를 직접 차용한 어휘로, 일어에서는 레몬에이드와 같은 청량음료를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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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어휘들 중에는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는 차용어도 있다. 이 어휘들은 

대부분 현대 문물의 유입과 함께 생긴 신조어이자 차용어로서, 당시 우리말의 

어휘 수용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   은 번역문에 ‘이거이(이것이)’, ‘십이다(습니다)’, ‘십잇가

(습니까)’와 같은 표현과 ‘오(따뜻하오)’와 같이 현재 북한어로 분류되

어 있는 어휘가 보이기도 한다. 

5. 나오는 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에서 살펴본 1910~30년대의 중국어 회화서를 초판연도 순으로 

나열하면   (1911),   (1913),   (1913),  

 (1915),   (1918),   (1921),   (1929),  

 (1934),   (1938) 등이다. 그중 산동방언 학습서인  

 을 제외한 다른 책들은 모두 표준 중국어 학습서이다. 

둘째, 9종의 중국어 학습서는 모두 구활자본으로, 주제별로 과를 나누는 현

대식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화내용은 주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가 

중심이다. 이외에 이솝우화와 같은 개화기에 유입된 서양의 이야기를 학습 소

재로 삼기도 했다. 

셋째, 각 회화서의 체제는 중국어 회화문 우측에 우리글로 주음하고 좌측

이나 하단에 번역문을 실었다.   ㆍ  는 중국어 좌측에 

일어로도 주음하고 하단에 우리글과 일어로 번역해 놓았다. 성조의 경우,  

 ㆍ  에서 방점으로 된 표기를 볼 수 있다. 

넷째, 사회문화적으로 근대와 현대의 과도기에 해당하는 시기인 만큼, 각 

회화서 역시 이런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시기상 일제강점기에 속하므

로 전쟁 관련 어휘, 일제 관련 내용 등을 발견할 수 있으며, 문화적으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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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주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각 방면에서 전통 문물과 현대 문물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섯째, 표준 중국어를 뜻하는 명칭으로 ‘ ’, ‘ ’, ‘ ’, ‘ ’, 

‘ ’, ‘ ’ 등이 쓰여 시대에 따른 중국어 명칭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 ’는 동북지역 방언이란 뜻으로 지금의 ‘만주어’와는 의미가 다르게 쓰

였다. 

여섯째, 근대 중국어와 현대 중국어의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인다. 특히 ‘

[ / ]’, ‘ [ ]’, ‘ [ ]’ 등의 대명사나 어기사 사용은 근대 중국어의 모습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표준어는 북경관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북경

방언 특유의 어휘들이 적지 않게 보인다. 

일곱째, 우리말 표기와 어휘 사용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표기를 보면, 

1930년대 이후의 회화서에서는 ‘ㆍ(아래아)’의 쓰임이 나타나지 않으며, 어두 

된소리의 합용병서 표기도 보이지 않는다. 어휘 역시 신문물의 영향으로 차용

어와 음역어의 사용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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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old printed of Chinese textbooks from 1910s to 1930s

-Focus on the nine Chinese spoken language textbooks-

Park JaeYeonㆍKim AYoung

A study of major text books for learning Chinese spoken language published in 

Korea from the end of Koryo dynasty through the Chosun dynasty, such as 

Nogulda( ), Parktongsa( ) and Whaeumkyemong( ) shows that 

the textbooks have been revised and repeatedly compiled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the colloquial Chinese. 

Today, these textbooks have found themselves as an important literary 

document for research on various areas of study, including Chinese, Korean and 

culture. However, textbooks compil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re now 

beginning to receive spotlights as they are discovered and researched. 

The nine Chinese spoken language textbooks, published during the period from 

1910 to 1930 in the old printing type, the subject of study in this thesis, are as 

follows in the order of the year they were published for the first time. : 

Haneardockhak( , 1911), Hanearjinam( , 1913), Whaearjungsun(

, 1913), Whaearkyobum( , 1915), Haneardaesung( , 1918), 

Jinaearjipsung( , 1921), Joonkukearjatong( , 1929), 

Manjuearjatong( , 1934), and Jinaeardaehae( , 1938). 

Since these textbooks were publish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y 

often contain words regarding a war and Japanese imperialism. The contents 

concern both traditional and modern lifestyles in China. The example sentences 

used in the textbooks appear to be transitional Chinese used before the era of 

modern China. 

The pronouns used such as Na( [ / ]), Ma( [ ]), and Pa( [ ]) are 

characteristic of the pre-modern Chinese. Since the textbooks used the then 

standard Chinese language, Peking Chinese, words used exclusively in Peking 

such as Ninap( ( ), Ninap( ( )) and Tanap( )are shown. Tren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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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of Korean language is also observed. In the textbooks published after 1930s, 

the vowel, Araea(ㆍ) is no longer used. Compound characters using double 

consonants are also nonexistent. Loan words and transliteration also feature those 

textbooks thanks to the influence of new culture. 

Key Words :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Chinese spoken language textbook, 

Haneardockhak(漢語獨學), Hanearjinam(漢語指南), Whaearjungsun(華語精選), 

Whaearkyobum(華語敎範), Haneardaesung(漢語大成), Jinaearjipsung(支那語集

成), Joonkukearjatong(中國語自通), Manjuearjatong(滿洲語自通), Jinaeardaehae

(支那語大海) 


